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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안생태 보물창고 사구의 보전·관리 방안 논의
- 14일,‘해안사구의 중요성과 보전인식 강화’주제로 심포지엄 열려 -

- 사구의 생태학적 중요성, 미래가치, 보전과 관리 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안사구의 중요

성과 보전인식 강화를 위해 사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

해 우리나라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역사, 미래 가치를 주제로 사구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학계 및 관계기관 등이 참가

했다.

해안사구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일차적 방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더욱이 생물 다양성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환경적으

로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발 및 훼

손돼 소멸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사구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보전 등 

관리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심포지엄도 훼손으로 인해 소멸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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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국립생태원 박사의 ‘우리나라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역사’,  

김대현 서울대 교수의 ‘사구형성 매커니즘과 관리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인천지역 해안사구의 가치와 

문제점’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종철 한국환경지리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김성

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현 서울대 교수, 이규송 강릉 원주

대 교수, 이관홍 인하대 교수, 공학양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정우영 인천시 해양환경과장이 우리

나라의 해안사구 현황과 해외 관리 사례, 사구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미래가치, 보전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정우영 시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구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형성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사구의 날(4.9)’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 건의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의 선도 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산태형 사구였던 대청도 옥죽동 모래사

구가 방사림, 시설물 설치 등으로 훼손돼 소멸이 진행 중인 만큼 지

난해에는 모니터링을 실시, 올해는 보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보전

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사진> 행사 사진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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